
Ⅰ. 서 론

1 . 연구의 필요성

삶의 현장에서 생의 주기에 따라 여러 위기를 경험하

게 되는데 그중 기혼여성의 분만은 단순한 신체적 경험

이 아니라 정신 사회적 상호작용과 인지과정에 영향을

주는 총체적 경험이다 . 산욕기는 신체 , 심리, 사회적 변

화와 더불어 어머니 역할이 부가되고 책임이 과중 되며

심리 , 사회적으로 재통합을 이루는 생의 전환기로써 산

모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주

는 중요한 위기의 시기라고 하겠다. 따라서 이러한 시기

에는 여러 가지 긴장 요인이 작용하며 예기치 않던 심리

반응을 일으켜 정상적인 산모에게서도 뚜렷한 이유 없이

분만후의 공허감과 상실감을 느끼게 하며 이로 인한 우

울증이 나타난다 .

이러한 산후 우울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어머니

역할에 부정적 양상을 보일 뿐만 아니라 아기의 행동양

상 및 성격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(Ba i , 199 9 ;

Ch o , 199 2 ; Kim , 19 98 ) .

오늘날 급격한 산업 사회로의 변화와 핵가족화의 추

세로 산모의 가족지지 체계는 취약해지고 있으며 의사소

통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과 지지체계의 결핍으로 성공

적인 부모역할 전환을 위한 지지나 정보도 부족하다. 따

라서 산모는 쉽게 당황하고 불안과 긴장 , 우울감 속에

놓여 최근 산후우울의 발병율은 점점 증가되고 있으며

정도도 보다 심각해지는 추세이다(Ba i , 199 9 ; La n dy ,

1989 ) . 산후 우울의 반응 정도가 과도하거나 오랫동안

지속될 경우 산모는 생활의 평형을 잃어 내적 긴장과 불

안이 증가하며 기능의 혼란을 초래하여 신생아를 위한

모유수유가 불가능함은 물론 심한 경우에는 자아기능 손

상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장애나 자살, 유아살해까지도

유발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(F r eedm a n , 19 7 5 ; Kolb ,

1997 ) . 또한 산후 우울이 산모의 심리 , 사회적 변인에

의해 영향을 받으며 인구, 사회학적 특성-나이 , 직업 유

무 , 소득 , 출산방법, 체중 증가량, 신생아의 성별-이 산

후 우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변인으로 고려되

어야 한다(Ch o , 19 92 ) .

이러한 산후 우울을 일으키는 원인은 유즙 분비 반

사 , 호르몬의 변화 , 혈액 손실 등의 생리적인 측면과 임

신과 분만으로 인한 신체상의 변화 , 대인관계, 사회 생

활의 변화로 인한 자존감 손상, 모성 역할에 대한 심리

적 갈등 등의 심리적인 측면을 들 수 있다(J a n g &

Kim , 199 6 ) .

여성은 신체와 자기를 동등하게 생각하며 자신의 신

체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(P a r k ,

1999 ) . 그러나 임신과 출산은 신체상의 변화를 유발하

며 신체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변화를 경험하는 것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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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 나타났다 . 이러한 경험은 여성에게 극도의 다이어트

를 반복 시도하게 하거나 섭식 장애를 유발하여 산모와

신생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물의를 유발할 수 있다

(Ch oi & L ee , 1998 ) .

신체상의 변화는 성숙과정, 신체적 변화를 초래하는

육체적 질병 , 감정의 부적응 상태나 외상 환경 등에 의

해서 역동적인 변화를 하게 된다 . 또한 자신의 주체성을

위협하고 자존감을 저하시키며 이러한 신체 변화는 개인

의 자기 인식의 수용에서 신체상과 불일치할 때 정서적

긴장이 높아지고 우울이나 슬픔으로 발전되어 더 큰 여

성의 불건강 상태로 이어지며(Wa ss n er , 1982 ) 특히

분만 여성은 생의 주기에서 산후 우울과 신체상의 부적

응 등 신체 , 정신적인 문제를 갖게된다 . 신체상 또한

Ch u n & Kim ( 199 6 )의 연구에서는 학력과, 월수입,

직업의 유무 등 일반적 특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

났고 Ch u n g ( 198 8 )의 연구에서도 월수입 , 인공유산 경

험과 수술 후 배우자 태도 , 성생활 만족도 등에 따라 차

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.

P et o ( 197 2 )는 신체상은 우울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

인으로써 자아 존중감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지적한 바

있다 . 우울과 신체상에 관한 선행 연구는 신체상의 변화

를 초래하는 질병과 우울과의 관계, 사춘기 아동과 노인

집단에서의 신체상과 우울과의 관계 등이었으나 산후 우

울과 신체상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된 연구는

없었다.

이에 본 연구는 산모의 산후 우울 정도를 파악하기

위하여 산후 우울이 발생하는 시기인 산후 1- 3일과, 우

울을 경험하는 시기(Bai , 19 99 )이며 신체 , 정신, 사회

적 기능이 임신 이전의 상태로 복귀되는 기간인 6- 8주

를 중심으로 산모의 우울 정도와 신체상 정도를 파악하

고 임신과 분만으로 인한 신체상의 변화와 산후 우울과

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산후 우울 심리반응을 재통합하

고 분만 이 후에 건강한 정서상태와 긍정적인 신체상을

가지도록 하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

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.

2 . 연구의 목적

본 연구의 목적은 산후 1- 3일과 6- 8주 후의 우울 정

도와 신체상을 파악하고 산후 우울과 신체상과의 관계를

규명하여 분만 여성의 산후 신체 ,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

키는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

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.

1 ) 분만 여성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.

2 ) 분만 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산후 우울 정도를

파악한다 . .

3 ) 분만 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상 정도를 파

악한다

4 ) 분만 여성의 .산후 우울과 신체상 정도 변화와 차이

를 파악한다

5 ) 분만 여성의 산후 우울과 신체상과의 관계를 파악

한다 .

3 . 용어 정의

1) 산후 우울

산모에게 나타난 감정의 심각한 변화로써 정서적인

기분변화와 병적인 상태를 말하며 근심 , 침울함 , 실패

감 , 무력감 및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정서장애이다 . 본

연구에서는 Zu n g의 Self- r a t in g Depr ess ion Sca le에

의해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.

2 ) 신체상

개인이 자신의 신체외모나 기능에 대해 지니고 있는

느낌이나 태도로 본 연구에서는 N or r i s에 의해 개발,

수정 보완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.

Ⅱ. 연구 방법

1 . 연구설계

본 연구는 서울시 일개 대학병원의 산과, 분만실에

입원한 분만여성을 중심으로 산후 우울과 신체상과의 관

련성을 비교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며 분만 직후인 1- 3

주와 임신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시기인 6- 8주에 반

복조사를 시도하였다 .

2 . 연구대상

서울시 일개 대학병원의 산부인과 병동에 입원하여

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

여하기로 동의하고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는 분만여성

8 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.

3 . 연구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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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산후 우울

산후 우울은 Zu n g ( 19 6 5)이 개발한 자가평가 우울

척도(Self- Rat in g Depr ess ion Sca le )를 번역하여 수

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. 5점 척도로 13개 문항으

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 13점에서 최고 6 5점으로 점

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하며 , 4 1점 이상이면 뚜

렷한 우울 상태라 볼 수 있다 . Zu n g ( 19 6 5)의 도구개

발 당시 반분법에 의하여 측정한 신뢰도는 .7 3이었고

P a r k ( 19 99 )의 연구에서는 Cr on ba ch ' s α= .74였으

며 본 연구에서도 P ar k ( 19 99 )과 동일하였다 .

2 ) 신체상

신체상 측정도구는 N or r is , C .M . ( 19 70 )에 의해 개

발 , 수정된 도구를 한국인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 보완된

도구로 측정하였다. 5점 척도로 10개 문항으로 구성되

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신체상을 가지고 있다

고 할 수 있다 .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

Cr onb a ch ' s α= .84였다 .

4 . 자료 수집 방법 및 기간

설문지 작성은 3년 이상의 경력간호사와 5명의 산모

에게 이를 기재하게 하여 설문지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

연구에 사용하였으며 , 산후 1- 3일과 6- 8주에 각각 2회

를 동일한 도구로 조사하였다. 산후 1- 3일째 되는 산모

에게 산과 병실 수간호사가 환자의 동의를 얻은 후 직접

면접으로 구조화된 설문을 시행하였고, 6- 8주 후에는

분만실 수간호사가 전화방문으로 병원에 방문해야하는

산후 관리 첵크 일을 알리면서 설문을 시행하였다 . 8 6

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는데 낙오자 없이 8 6명 모두가

산후1- 3일과 산후 6- 8주에 설문에 응해주었다. 자료수

집기간은 200 1년 9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였다 .

5 .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

수집된 자료는 Win SP SS P 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

다 .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 ,

백분율, 평균값을 구하였으며, 산후 1- 3일과 산후 6- 8

주의 산후 우울과 신체상의 변화는 pa ir ed t - t es t를 ,

일반적 특성에 따른 산후 우울 정도와 신체상 정도는

t - t es t와 AN 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, 산후 우울

과 신체상과의 관계는 P ea r s on ' s Cor r ela t ion

Coefficien t로 분석하였다 .

Ⅳ. 연구 결과

1 .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

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<T able 1>과 같다 .

산모의 연령평균은 30 .67세이고 30- 3 9세가 58 .1%

로 가장 많았다. 분만경험은 초산(4 8 .8 % )과 경산

(50 .0 %)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아기의 성별은 여

아가 54 .7 %로 남아보다 약간 많았다 .

분만방식은 자연분만이 6 1 .6 % , 제왕절개술이 38 .4 %

였으며 , 임신으로 인한 체중증가량은 11 .0k g이하가

6 7 .4 %였다 .

대상자의 직업은 주부가 74 .4 % , 전문직이 11 .6 %

순이었다 . 가계의 월수입 정도는 100만원 이상에서

2 00만원 이하인 경우가 54 .7 %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

로는 2 00만원 이상 3 00만원 이하가 26 .7 %를 차지하

였다 .

<T a b le 1> G e n e ra l Ch a ra ct e r is t ics (N = 8 6 )

Va r ia b le F r equ en cy (％)
Age (yea r s ) 20- 2 9 34 (39 .5 )

30- 3 9 50 (58 . 1)
4 0 ~ 2 ( 2 .3 )

Deliver y
exper i en ce

pr im ipa r a 4 2 (4 8 .8 )
m u lt ipa r a 4 3 (50 .0 )

B a by s ex fem a le 4 7 (54 .7 )
m ale 39 (4 5 .3 )

Deliver y m et h od SD 53 (6 1 .6 )
C/ S 33 (38 .4 )

Weigh t ga in 1 1 .0 58 (67 .4 )
du e t o >11 .0 28 (32 .6 )
p r egn a n cy (Kg ) office s t a ff 6 ( 7 .0 )
Occu pa t ion pr ofes sion a l 10 ( 11 .6 )

h ou s e wife 64 (74 .4 )
t h e ot h er s 6 ( 7 .0 )

F a m ily In com e < 1 ,0 00 6 ( 7 .0 )
( 1 ,00 0w on 1 ,000- 1 ,999 4 7 (54 .7 )
/ m ont h ) 2 ,000- 2 ,999 23 (26 .7 )

3 ,000- 4 ,000 7 ( 8 . 1)
> 4 ,0 00 3 ( 3 .5 )

SD : s pon t a n eou s d eliver y
C/ S : ces ear ia n sect ion

2 .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산후 우울 정도

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산후 우울 정도는

<T a ble 2 >과 같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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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별 특성에서 산후 1∼3일의 우울 정도는 20대

여성이 평균 53 .14로 가장 높았으며, 산후 6∼8주의

우울 정도도 2 0대의 여성이 평균 54 .8 5로 가장 높게

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울 정도가 낮아지는 것을

알 수 있었다 . 분만 경험에서는 경산부가 산후 1∼3일

의 우울 정도에서 평균 52 .8 8로 더 높았고 , 산후6∼8

주의 우울 정도에서는 초산부가 평균 56 .36으로 더 높

았다 . 아기 성별에 따른 특성에서는 산후 1∼3일에는

여아를 출산한 경우가 53 .07로 우울 정도가 더 높았고 ,

산후 6∼8주에는 남아를 출산한 경우가 평균 54 .3 1로

우울의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

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. 분만 방식의 특성에서는 자연

분만의 경우 산후 1∼3일에는 평균 52 .83 , 산후 6∼8

주에는 평균 54 .67로 제왕절개술에 의해 분만한 경우보

다 더 높게 나타났다 . 임신에 따른 체중증가에서는 체중

증가가 11k g 초과인 경우보다 1 1k g이하인 경우가 산

후 1∼3일에는 평균 53 .0 5 , 산후 6∼8주에는 평균

54 .60으로 우울의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

로는 유의하지 않았다. 직업별 특성에서는 전문직을 가

진 경우 산후 1∼3일에는 평균 54 .20 , 산후 6∼8주에

는 평균 56 .6 0으로 우울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.

가족의 월수입에 따른 우울 정도는 월수입이 높음에 따

라 우울의 정도도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3 00만원∼

4 00만원의 경우가 산후 1∼3일에는 평균 54 .8 5 , 산후

6∼8주에는 평균 55 .28로 우울의 정도가 매우 높게 나

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.

3 .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상 정도

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상 정도는 <T able

3 >같다 . 연령에 따른 신체상의 정도는 2 0∼29세에서는

산후 6∼8주에 평균 39 .9 1로 산후 1∼3일보다 신체상

<T a b le 2 > Diff e re nc e o f p o s t p a rt u m d e p re s s io n by g e n e ra l c h a ra ct e ris t ic s (N = 8 6 )

Var iab le
D 1 D2

M ea n±SD M ea n±SD
t or F va lu e (p va lu e ) t or F va lu e (p va lu e )

Age (yea r s ) 2 0- 29 53 .14±5 .22 54 .8 5±4 .85
3 0- 39 52 .3 2±4 . 14 54 .0 2±4 . 17
>4 0 5 1 .0 0±1 .4 1

.4 57 ( .6 35 )
50 .0 0±4 .24
1 .28 5 ( .2 82 )

Deliv er y exper i en ce pr im ip ar a 52 .34±4 .80 56 .3 6±4 .60
m u lt ip ar a 52 .8 8±4 .32

- 5 .4 2 ( .58 9 )
54 .8 6±4 .3 1

- 1 .25 7 ( .2 12 )
B aby s ex fem ale 52 .2 3±4 .4 1 54 .3 1±4 .25

m a le 53 .0 7±4 .73
- .853 ( .39 6 )

54 .17±5 .24
- .84 8 ( .3 99 )

Deliv er y m et h od SD 52 .8 3±4 .4 2 54 .6 7±4 .4 1
C/ S 52 .2 7±4 .80

.556 ( .5 84 )
53 .5 7±4 .54
1 . 114 ( .2 69 )

Weigh t ga in du e t o 11 .0 53 .0 5±4 .79 54 .6 0±4 .34
pr egn a n cy (Kg) >11 .0 5 1 .7 1±3 .92

1 .28 1 ( .2 04 )
53 .5 3±4 .74
1 .03 7 ( .3 03 )

Occu p at ion office st a ff 5 1 .8 3±2 .63 54 .0 0±3 .22
pr ofes s ion a l 54 .2 0±3 .6 1 56 .6 0±4 .69
h ou se wife 52 .4 3±4 .83 54 .18±4 .59
t h e ot h er s 52 .6 1±4 .55

.4 87 ( .6 93 )
5 1 .3 3±4 .55
1 .83 ( .14 8 )

F am ily In com e < 1 ,00 0 4 9 .3 3±4 .50 53 .6 6±4 .03
( 1 ,000won/ m ont h ) 1 ,0 00- 1 ,99 9 52 .9 1±4 .59 54 .5 5±4 .36

2 ,0 00- 2 ,99 9 52 .17±4 .2 1 53 .6 5±4 .86
3 ,0 00- 4 ,00 0 54 .8 5±5 .58 55 .2 8±5 . 15
> 4 ,00 0 52 .6 6±1 .52

1 .32 9 ( .2 66 )
53 .0 0±4 .35
.324 ( .8 6 1)

D 1 = d epr es sion of post p ar t u m 1- 3 da ys D 2 = depr es s ion of post pa r t u m 6- 8w eek s
B 1 = body im a ge of p ost pa r t u m 1- 3da ys B 2 = body im a ge of p ost pa r t u m 6- 8w eek 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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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높게 나타났으며 , 4 0세 이상의 연령 군에서는 산후

1∼3일에 평균 4 0 .0 0으로 산후 6∼8주보다 높은 것으

로 나타났다. 분만 경험에 따른 신체상의 정도는 초산부

와 경산부의 경우 모두 6∼8주의 신체상이 각각 평균

3 8 .90과 3 9 .72로 산후 1∼3일보다 높게 나타났다 . 아

기의 성별에 따른 신체상의 정도는 아기의 성별이 여아

인 경우와 남아인 경우 모두 산후 6∼8주의 신체상이

각각 평균 38 .8 9과 39 .8 2로 산후 1∼3일보다 높게 나

타났다. 분만 방식에 따른 신체상의 정도는 자연분만의

경우 , 산후 6∼8주가 평균 3 9 .73으로 산후 1∼3일보다

높게 나타난 반면, 제왕절개의 경우는 산후 6- 8주보다

(평균 38 .6 3 ) 산후 1∼3일의 신체상(평균 39 .0 9 )이

높게 나타났다 .

임신으로 인한 체중증가에 따른 신체상의 정도는 체

중증가가 11k g이하인 경우와 11k g초과인 경우 모두 산

후 6∼8주의 신체상이 산후 1∼3일보다 높게 나타났다 .

직업에 따른 신체상의 정도는 사무직의 경우 산후

6∼8주의 신체상이 평균 39 .8 3으로 산후 1∼3일(평균

3 6 .34 )의 신체상보다 높게 나타났으며, 전문직의 경우

도 산후 6∼8주의 신체상이 평균 4 1 .60으로 산후 1∼3

일(평균 4 0 .90 )보다 높게 나타났다. 또한 주부의 경우

산후 6∼8주가(평균 3 9 .14 ) 산후 1∼3일(평균 3 8 .92 )

보다 높게 나타났다 . 가족의 월수입에 따른 신체상의 변

화는 월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, 10 0만원∼20 0만

원인 경우 , 4 0 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산후 6∼8주의

신체상이 산후 1∼3일의 신체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

났으나, 월수입이 2 00만원∼3 00만원인 경우, 30 0만

원∼4 00만원인 경우는 산후 6∼8주의 신체상보다 산후

1∼3일의 신체상이 높게 나타났다 .

4 . 산후 우울과 신체상 정도의 변화와 차이

<T a b le 3 > Diff e re nc e o f p o s t p a rt u m b o d y Im a g e by g e n e ra l c h a ra ct e ris t ic s (N = 86 )

Var iab le B 1 B 2
M ea n±SD M ea n±SD

t or F va lu e (p va lu e ) t or F va lu e (p va lu e )
Age (yea r s ) 20- 29 32 .29±4 .4 0 39 .9 1±4 .4 7

30- 39 38 .4 2±4 .4 4 38 .8 0±3 .89
>4 0 4 0 .00±4 .24

.529 ( .59 1)
3 9 .50± .7 0
.6 14 ( .544 )

Deliv er y exper i en ce pr im ipa r a 38 .86±3 .94 38 .9 0±3 .36
m u lt ipa r a 38 .74±4 .3 8

. 129 ( .36 0 )
39 .7 2±4 .72
- .920 ( .3 60 )

B aby s ex fem ale 38 .57±4 .2 5 38 .8 9±3 .85
m a le 39 .07±4 .04

- .557 ( .57 9 )
39 .8 2±4 .36

- 1 .04 5 ( .2 99 )
Deliv er y m et h od SD 38 .62±4 .0 8 39 .7 3±4 .4 6

C/ S 39 .09±4 .2 9
- .507 ( .6 13 )

38 .6 3±3 .379
.2 14 ( .2 28 )

Weigh t ga in du e t o 11 .0 38 .75±4 .4 1 39 .4 8±4 .4 3
pr egn a n cy (Kg) >11 .0 38 .89±3 .6 1

- . 14 0 ( .88 9 )
38 .9 6±3 .32
.54 8 ( .5 85 )

Occu p at ion office s t a ff 36 .33±2 .3 3 39 .8 3±6 . 11
pr ofes s ion a l 4 0 .90±4 .74 4 1 .6 0±4 . 14
h ou s e wife 38 .92±4 .14 39 .14±3 .92
t h e ot h er s 36 .50±2 .6 6

2 .297 ( .0 84 )
36 .8 3±2 .04
1 .90 0 ( . 136 )

F am ily In com e < 1 ,000 37 .66±4 .5 8 4 1 .3 3±3 .88
( 1 ,000won/ m ont h ) 1 ,00 0- 1 ,99 9 38 .87±4 .6 0 39 .7 6±4 .29

2 ,00 0- 2 ,99 9 39 .04±3 .4 4 38 .5 6±3 .8 1
3 ,00 0- 4 ,00 0 39 .28±2 .4 3 38 .2 8±3 .63
> 4 ,000 34 .00±5 .5 6

.29 1 ( .88 3 )
36 .3 3±3 .2 1
1 .2 19 ( .309 )

D 1 = d epr es sion of post p ar t u m 1- 3 da ys D 2 = depr es s ion of post pa r t u m 6- 8w eek s
B 1 = body im a ge of p ost pa r t u m 1- 3da ys B 2 = body im a ge of p ost pa r t u m 6- 8w eek 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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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후 우울과 신체상 정도의 변화와 차이를 분석한 결

과는 <T a ble 4 >와 같다 .

1) 산후 우울 정도

산후 1∼3일의 우울 정도는 최소 4 2점에서 최대 6 3

점의 범위 , 평균 52 .6 1로 나타나 산후 1∼3일의 우울

정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. 또한 산후 6∼8주의

우울 정도는 최소 4 6점에서 최대 6 5점의 범위에서 평

균 54 .2 5를 나타내 산후 6∼8주의 우울 정도도 매우

높음을 알 수 있었다 .

산후 1∼3일의 우울 정도와 산후 6∼8주의 우울 정

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산후 6∼8주의 우울 정도가

산후 1∼3일의 우울 정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

았다(t = - 3 .0 8 , p = .00 3 ) .

2 ) 신체상 정도

산후 1∼3일의 신체상 정도는 최소 30점에서 최대

4 9점의 범위, 평균 38 .8 0로 나타나 산후 1∼3일의 신

체상 정도는 다소 긍정적이었다 . 또한 산후 6∼8주의

신체상 정도는 최소 32점에서 최대 50점의 범위 , 평균

3 9 .3 1을 나타내어 , 산후 6∼8주의 신체상 정도가 산후

1∼3일의 신체상 정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

는 유의하지는 않았다(t = - 1 .02 , p = .3 10 ) .

5 . 산후 우울과 신체상과의 관계

분만 여성의 산후 우울과 신체상과의 관계는 <T able

5 >와 같다. 산후 1∼3일의 우울 정도와 산후 6∼8주의

우울 정도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산후 1∼3일의 우울

정도가 높을수록 산후 6∼8주의 우울 정도도 높은 것으

로 나타났다(r = .3 8 1 , p <.0 1) . 산후 1∼3일의 신체상

정도와 산후 6∼8주의 신체상 정도도 정적 상관관계를

보여 산후 1∼3일의 신체상 정도가 긍정적일수록 산후

6∼8주의 신체상 정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

(r = .364 , p <.0 1) .

산후 1∼3일의 우울 정도와 동시기의 신체상 정도는

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산후 1∼3일의 우울 정도가 높을

수록 동시기의 신체상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

(r = .579 , p<.0 1) . 산후 1∼3일의 우울 정도와 산후

6∼8주의 신체상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

않았다. 산후 6∼8주의 우울 정도와 동시기의 신체상과

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산후 6∼8주의 우울 정도가

높을수록 동시기의 신체상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

(r = .567 , p<.0 1) . 또한 산후 6- 8주의 우울 정도와 산

후 1- 3일의 신체상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산후 6- 8

주의 우울 정도가 높으면 산후 1- 3일의 신체상도 긍정

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.

Ⅴ. 논 의

기혼 여성의 생의 주기에 있어서 산욕기는 신체 , 생

리 , 심리 ,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모성으로서의 새로운

<T a b le 4 > Ch a n g e a n d d if f e re n c e of De p re s s io n & Bo d y Im a g e

Min M a x M ea n±SD t p
D 1 4 2 .00 6 3 .00 5 2 .6 1±4 .55 - 3 .08 .0 03 **
D 2 4 6 .00 6 5 .00 54 .25±4 .4 7
B 1 30 .00 4 9 .00 3 8 .80±4 . 14 - 1 .02 .3 10
B 2 32 .00 5 0 .00 3 9 .3 1±4 .09

**p<.0 1
D 1 = d epr es sion of post p ar t u m 1- 3 da ys D 2 = depr es s ion of post pa r t u m 6- 8w eek s
B 1 = body im a ge of p ost pa r t u m 1- 3da ys B 2 = body im a ge of p ost pa r t u m 6- 8w eek s

<T a b le 5 > Re la t io n s h ips of p o s t p a rt u m d e p re s s io n a n d b o d y Im a g e (N = 8 6 )

D 1
r va lu e (p va lu e )

D2
r va lu e (p va lu e )

B 1
r v a lu e (p v a lu e)

D2 .38 1 ( .000 ) **
B 1 .57 9 ( .000 ) ** .3 10 ( .004 ) **
B2 .153 ( . 16 0 ) .5 67 ( .00 0 ) ** .364 ( .00 1) **

**p<.0 1
D 1 = d epr es sion of post p ar t u m 1- 3 da ys D 2 = depr es s ion of post pa r t u m 6- 8w eek s
B 1 = body im a ge of p ost pa r t u m 1- 3da ys B 2 = body im a ge of p ost pa r t u m 6- 8w eek 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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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할이 부가되고 책임이 가중되는 생의 전환기이며 , 분

만후의 공허감과 상실감, 호르몬의 생리적 변화 및 부모

로서의 역할 변화 등 여러 가지 긴장요인으로 인해 정상

적인 산후 여성의 중의 경우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우울

한 심리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회 심리

적 재통합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로 간주되어 산후

여성의 심리적 변화는 특히 중요시되고 있다(Kah n &

Au t onu cci , 19 80 ; Lesh , 1978 ; Ru bin , 1984 ;

Lee , 198 1) .

산후 우울은 분만 여성의 10∼22 %에서 발생하는 건

강문제로 우울 여성의 60 %에서 산후 우울이 우울에 대

한 첫 경험이었다고 할 만큼 그 의미가 중요하다

(St owe , Ca s ar ell a & La n dr y , 199 5 ; Ch oi & Oh ,

2 000 ) .

산후 우울의 발생 시기를 살펴보면 , DSM-Ⅳ에서는

분만 후 4주 이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발표하였고

Ch oi ( 19 8 1)의 연구에서는 7 5 %가 산후 4주 이내에,

Gj er d in gen ( 19 94 )는 산후 우울증은 6주까지 증가하다

가 이후에는 감소한다고 하였다. 또한 산욕기 초산모를

대상으로 연구한 P a r k ( 19 99 )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

8 5 .7 %가 산후 8주 이내에 우울을 경험하였고 Ch u n

( 19 96 )의 산후 3- 7주의 산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

는 2 0 .5%의 산모가 상당한 우울 상태에 있다고 하였

다 . 또한 본 연구에서도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보편적으

로 보고되고 있는 우울이 시작되는 시기와 동일한 시기

인 산후 1- 3일과 6- 8주에 산모를 대상으로 시도하게

되었다.

산욕기 산모의 산후 3일과 산후 3주 후에 우울 정도

를 측정한 Ch o ( 199 2 )의 연구에서는 산후 3일에 최소

3 0점에서 최대 57점까지의 분포를 보였고 평균 4 3 .6 3

이었으나 산후 3주 후에는 최소 3 1점에서 최대 69점의

분포이며 평균 4 7 .7 2점으로 산후 3일 보다 우울 정도

가 더 높게 나타났다 . 본 연구에서도 산후 1- 3일의 우

울 정도 보다 6- 8주의 우울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

게 높게 나왔고 Ch o ( 19 92 )의 연구에서 보다 우울 정

도가 평균 52 .6 1과 54 .2 5로 더 높았다 . 이러한 결과는

산후 초기 보다 후기에 우울증 발생 빈도가 높다는 선행

연구보고(Rosenweld , 19 72 )와도 일치한다 .

일반적 특성에 따른 산후 우울을 조사한 결과 산모의

나이 , 학력 , 직업, 경제상태 , 가족형태에 따라 우울 집

단과 비우울 집단의 차이가 없었고(Ch o , 1987 ) Lee

( 19 92 )의 연구에서도 산모의 나이 , 학력 , 직업 , 경제상

태 , 가족형태 , 결혼지속기간에 따라 산후 우울에 차이가

없다고 보고하였다. 본 연구와 같은 도구로 우울을 측정

한 Ch o (1992 )의 연구에서는 직업 유무 , 종교 유무 , 임

신 중 앓았던 질환 유무, 산후몸조리 및 육아지식 , 남편

과 시어머니의 아기 선호도 , 분만 후 마음에 부담이 된

사건이 우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. Ch oi

& Oh (200 0 )의 연구는 우울 측정 도구가 달랐지만 종

교와 결혼 만족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. 본 연구

에서는 분만 경험에 있어서 초산부와 경산부 간의 산후

우울증 정도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

았지만 산후 6- 8주에 초산부의 산후 우울증 점수가 더

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Ch oi & Oh (20 00 )의 연구 결과

에서도 마찬가지였다 . 또한 분만 방식에 따른 우울 정도

에서는 자연 분만한 산모가 제왕절개 산모보다 우울 정

도가 높았는데 Ch oi & Oh과의 연구 결과와는 달랐다.

이는 각각 다른 우울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

으로 사료된다. 아기의 성별에 따른 우울 정도는 산후

1- 3일에 여아를 출산한 산모의 점수가 더 높았고 Ch oi

& Oh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아직도

우리나라는 남아선호 사상 때문이 아닌가 사료되어 . 추

후 구체적인 연구도 시도할 필요가 있다 .

신체상과 관련된 많은 연구를 살펴보면 신체적인 질

병이나 변화가 신체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

었다 . 천식 환아와 정상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상을 조사

한 Ch a n g ( 19 82 )의 연구에서는 천식 환아가 부정적 신

체상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으며 나환자를 대상으로 한

P a r k ( 19 88 )의 연구에서 신체상 정도는 신체적인 손상

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. 그러나

본 연구에서 산모들의 신체상 정도는 다소 긍정적으로

나타났는데 이는 출산은 질병 과정이 아니고 생의 발달

과정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산후 1- 3일보다 산후

6- 8주에 더 높은 점수를 보인 것도 출산 이전으로 회복

되는 시기이므로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.

신체상 정도와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백

반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Kim ( 199 8 )의 연구에서는 성

별 , 연령, 결혼상태, 종교 , 학력, 경제상태와 유의한 차

이가 없었고 유방암 환자의 신체상과 일반적 특성과의

관계를 본 Ch u n & Kim ( 1996 )의 연구에서는 학력과

월수입이 높을수록 직업이 있을수록 신체상이 긍정적으

로 나타났다 . 또한 Ch u n g ( 198 8 )의 자궁적출술 환자가

지각하는 신체상 정도와 관계 있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

성은 가정의 월수입 , 인공유산 경험과 수술 후 배우자

태도 및 성생활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

났다 . 본 연구에서는 연령 , 분만 경험 , 아기의 성별 , 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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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의 체중증가 , 직업 , 월수입에 따른 결과에서 제왕절개

를 경험한 산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후 1- 3일

보다 산후 6- 8주에 신체상 정도의 평균치가 높게 나타

나 분만 직후보다 신체상은 긍정적인 성향이나 통계적으

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.

산후 1- 3일의 우울 정도와 산후 6- 8주의 우울 정의

차이를 검증한 결과 산후 6- 8주의 우울 정도가 통계적

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 . 따라서 산후 간호계획 시에는

분만 직후에 산모 지지뿐만 아니라 산욕기에 우울을 조

정하는 계속적인 중재가 필요할 것이다.

신체상과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

Sh in (2 002 )은 도시 중년 여성인 경우 신체상 정도와

우울의 관계는 유의한 역 상관 관계를 보여주었고

Ch u n g ( 19 88 )의 연구에서도 신체상 정도가 낮을수록

우울 정도는 높은 것으로 지지되었다. P a r k ( 198 8 )의

나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신체상 정도와 우울은

역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. 인간의 질병이나

사고로 인하여 장애로 겪는 신체상의 변화는 정서적인

충격을 주고 생활에서 여러 형태의 제약을 받음으로써

성격변화를 초래하고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퇴행하며 흔

히 나타나는 방어기전으로 우울 , 불안, 부정을 사용한다

(Lee , 19 8 1) .

분만 여성의 산후 우울과 신체상과의 관계는 산후

1- 3일의 우울 정도와 산후 6- 8주의 우울 정도는 정적

상관 관계를 보여 준다 . 그러므로 산후 1- 3일에 우울

정도가 높았으면 산후 6- 8주에도 우울 정도가 높아지므

로(r = .3 8 1 , p<.0 1) 산후 1- 3일에 우울 정도를 낮출

수 있는 간호 중재가 필요하며 또한 산후 1- 3일에 신체

상 정도가 긍정적일수록 산후 6- 8주에도 신체상이 긍정

적인 것으로 나타났다(r = .364 , p<.0 1) . 또 산후 1- 3

일의 우울 정도와 동시기의 신체상 정도, 산후 6- 8주의

우울 정도와 동시기의 신체상 정도는 정적 상관관계를

보여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신체상도 긍정적인 것으로

나타났다 . 이 결과는 선행연구들에서 보여준 것과는 반

대의 결과이며 이는 질병 상태나 신체의 손상이 있는 대

상자와 분만 여성과는 신체상을 지각하는 정도가 다르기

때문이라고 짐작된다 . 임신과 분만으로 인한 신체상의

변화가 산후 우울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

Bai (1996 )의 연구나 Ch oi & Kim (20 00 )의 연구와는

같은 분만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결과는 본 연구와

다르게 나타났다 .

따라서 우울과 신체상에 영향을 주는 제 요인 규명을

위한 연구 또한 시도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로

볼 때 산후 1- 3일의 우울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간호중

재 프로그램 개발과 산후 우울증 정도를 예측하는 요인

을 파악함으로써 산후 6- 8주의 우울 수준을 낮추는 사

전 중재가 필요할 것이다. 산후 우울이 신생아 발육에

영향을 주는지 , 또한 이 우울 수준이 장 중년까지 이어

지는지에 대한 지속적 연구도 필요하다.

Ⅵ. 결론 및 제언

본 연구는 시간 경과에 따른 분만 여성의 산후 우울

과 신체상 정도를 파악하여 산후 우울 심리반응을 재통

합하며 긍정적인 신체상을 갖도록 하는 간호계획과 중재

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초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

로 시도되었다. 이를 위해서 8 6명의 분만 여성을 대상

으로 산후 1- 3일과 6- 8주 후에 일반적 특성 , 우울 및

신체상 정도를 파악하고 개념간의 관계를 규명하며 변화

의 차이 정도를 확인하였다 .

이를 위해서 Zu n g의 자가평가 우울 척도(Self-

Ra t in g Depr es sion Sca l e )와 N or r is의 신체상 측정

도구를 이용하였고 , 기술 통계, pa ir ed t - t es t , t - t est ,

AN OVA와 상관관계 등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.

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산후 우울에 있어서 1- 3일의

우울 정도(평균 52 .6 1)보다 6∼8주(평균 54 .2 5)가 통

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(t = - 3 .08 , p = .003 ) . 또한

산후 신체상에 있어서는 1∼3일의 신체상(평균 38 .80 )

보다 6∼8주(평균 3 9 .3 1)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

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(t = - 1 .02 , p = .3 10 ) . 이를

통하여 정서적으로 비정상적 상태인 우울이 산후 시간

경과에 따라 높아졌고 동시에 긍정적 개념인 신체상 또

한 동일하게 높아졌음이 확인되었다 . 산후 우울과 신체

상과는 매우 깊은 관계성을 갖고 있으며 이 관계성은 시

간경과에 따라서도 역시 동일하게 증가하였다.

이와 같은 결과로 볼때 산후 여성에게 우울이 큰 폭

으로 높아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간호계획과 중재가

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갖으며, 분만여성이 질병상태가

아니어서 신체상의 개념은 정상인과 동일한 긍정적 방향

으로 진전되었으므로 이 두 개념간의 통합적 간호중재를

통하여 분만여성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

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.

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

한다 .

1 . 산후 1∼3일의 입원기간에 산과 병동에서 분만여성

의 산후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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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.

2 . 분만여성의 산후 우울과 신체상에 영향을 주는 제

관련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.

3 . 분만 여성 우울이 장 , 중년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주

는지에 대한 지속적 연관 연구가 필요하다 .

4 . 분만 여성의 우울 수준이 4 0이상의 수준으로 높게

나타난 원인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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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la t ion s h ip Be tw e en Pos t p a r t u m
Dep r es s ion a n d Bo d y Im a ge in

Pos t p a r t u m Wom en

Kim , B oon -Han *·J e on , Hy e -W on **

J u n g , Y u n **

P u r p o s e : Th e pu r p os e of t h is s t u dy wa s t o

id en t ify t h e ch a n ge a n d d iffer en ce a n d

r el a t i on sh ip of post pa r t u m depr es sion a n d

ph ysica l im a ge .

Me t h o d : Th e su bj ect s con sis t ed of 8 6

p ost p ar t u m wom en a t on e gen er a l h osp it a l in

Seou l . Th e da t a wa s coll ect ed fr om Sept em ber

t o N ovem ber 200 1 . Th e in s t r u m en t u s ed for

t h is s t u dy w er e SRD (Self- Rat in g Depr es s ion

Sca le ) a n d N or r is ' Body Im a ge Sca l e t o

eva lu a t e depr es s ion a n d body im a ge . Th e

collect ed d a t a w a s a n a lyzed wit h fr equ en cy ,

m ea n , t - t es t , p a ir ed t - t est , AN OVA a n d

P ea r s on ' s cor r ela t ion coefficien t .

R e s u l t : Th e r esu lt of t h i s st u dy wer e a s

foll ow s :

1 . Th e m ea n scor e of D2 wa s sign ifi ca n t ly

h igh er t h a n D 1 (p = .003 ) . Th er e wa s n o

differ en ce sign ifica n t ly B 1 a n d B2 (p = 3 10 ) .

2 . Th er e wa s sign ifica n t cor r ela t ion bet w een t h e

* Pr ofessor , Dep ar t ment of Nur sing , H anyan g
Un iver sit y

** In st ru ct or , Dep art men t of Nu r sin g , H anyan g
Univer sit 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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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 wo , D 1- D2 (r = .38 1 , p<.0 1) , B 1- B2 (r = .3 64 ,

p<.0 1) , D 1- B 1 (r = .579 , p <.0 1) , D2- B2 (r =

.567 , p<.0 1) .

(*D 1 : depr es s ion of post p ar t u m 1- 3da ys ,

D2 : d epr ess ion of p ost par t u m 6- 8w eek s ,

B 1 : b ody im a ge of p ost par t u m 1- 3da ys ,

B2 : body im a ge of post pa r t u m 6- 8week s )

Co n c lu s i o n : Th er e wa s ver y h igh

p ost p ar t u m depr ess ion in post pa r t u m w om en ,

bu t body im a ge w a s posit ive . Als o , t h er e w a s

cor r ela t ed t o post pa r t u m depr es sion a n d b ody

im a ge . Th u s it is n eces s ar y t o im plem ent

nu r s in g in t er ven t ion focu s ed on t o decr ea se t h e

p ost p ar t u m d epr ess ion a n d t o enh a n ce t h e b ody

im a ge of t h e p ost p ar t u m wom en .

Ke y w o rd s : P ost pa r t u m wom en , P ost pa r t u m

depr es sion , Body im a g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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